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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South Korea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 adults. A sample of 400 Korean adults, who resid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gedbetween20sand60s, isanalyzed.Wefind that lifestressamongKoreanadults ispositively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nd that relationship is partially mediated by their drinking behaviors. The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 debt status, and depressive moo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government interventions in order to reduce 

suicidal ideation such as deceasing the level of individual’s stress by regulating drinking behavi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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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KOSTAT(2014)에의하면우리나라의2013 

년도 자살 사망자 수는 14,427 명이며, 인구 10 만 명

기 준, 자살로 인한 사망이 28.5명으로 10 년 전

대비 2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이들 국가의 평균 자살률

12.1 명보다 도 약 2.5 배나 높다. 자살은 성공할

경우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인해 사후개입

자체가 어렵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Mo & Bae,

2011),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자살생각을 포함하여 자살에 대

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과 대학생ㆍ노인 등을 중심으

로이루어졌다(Baek,et.al.,2012;Kim,2013;Kim, 

et.al., 2014;Kim&Lee,2014;Kim&Cho,2011; 

Kwak,et.al.,2013;Yoo,2014;Yoo&Kim,2010; 

Yoon,et.al., 2010;Yoon& Lee,2012;Um&Jun, 

2014). 그 외에도 경찰공무원ㆍ운동선수ㆍ직장인ㆍ북

한이탈주민 등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연구들이많았다(Carpenter,et. al., 2015;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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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Chun& Park, 2014; Hwang,et. al., 2012;

Kim,2014;Kim& Chung,2015).하지만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0대~30 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 위, 

40 대~50 대에서는 자살이 사 망원인2 위를

차지하고있어(KOSTAT,2014), 자살의 심각성이

비단특정연령이나대상에국한되지않고, 보다

광범위한연령층에해당되는문제임을알수 있다.

자살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들

수있다.가정이나직장등에서경험하는각종개인적

인어려움이나대인관계문제,경제적문제등으로발

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지대한영향을 미친

다는것이다(Ham&Hope,2003;Mo&Bae,2011;

Kim,2014;Um&Jun,2014).Payket,et.al.(1975)

은 자살시도 그룹의 스트레스 사건경험이, 우울하지만

자살시도는 없는 그룹보다 1.5 배, 주요 변수를

통제한집단보다4 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Wang,et.al.,2007)스트레스와

자살행동의관련성을강조하고있다.더나아가

Wang,et. al.(2007)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방식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자살행동의 관계사이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수의 존재를 고려하고 있다. Cooper, et.

al.(1992)은이러한스트레스에대한회 피적

대처방식으로서음주를 들고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자체에대한적절한대처대신음주를통해 스트레스

등의심리적인긴장감을해소하려한다는설명으로서여

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왔다(Hussong & Chassin,

2004;Sayette,1999).한국에서도같은맥락에서생

활사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가음주행동,그것도문제가될만한음주의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Cho, 2006;

Shin,2003;Sohn,2010;Yoo,et.al., 2012;Yoo&

Kim, 2010).

이러한 음주행동은 자살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Bagge & 

Sher, 2008; Gonzalez,et. al., 2009; Kwak,et. al., 

2013;Lee&Roh,2011;McManama,et.al.,2014;

Kim,2013;Yoon,et.al.,2010;Yoon&Cho,2011). 

특히 음주 자체보다는과다한 음주량과 빈번한 음주 횟

수,더나아가음주로인해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행

동, 예를 들어 알콜중독ㆍ폭력ㆍ법적인 위반ㆍ경제적

곤란ㆍ각종 사고ㆍ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

되고있다(Kwon& Hyun,2014;Lee,et.al.,2012; 

Park&Chun,2014;Sohn,2010;Yoon,2011).이러

한 문제적 음주를 나타내는 그룹은 정상음주 그룹에 비

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으

로나타난다(Choi&Lee,2016).

스트레스와 음주, 자살생각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또는 ‘스트레스와 음주’ 내

지는 ‘음주와 자살생각’등 각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매개효과 연구에서 문제음

주의매개역할을추론해볼수는있으나,우리나라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

에서문제음주가가지는매개효과에초점을두고수행

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연령의집단뿐 아니라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분석, 

연구하는경우가많은것을볼수있으며(Cooper,et. 

al., 1992; Klonsky, 2011; Vilhjálmsson, et. al., 

1998),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이 전체 성인에게 편재

(遍在)되어 나타나고있다면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살펴

보는것도의미있다고사료된다.20 세 이상성인은

생 애 주기적으로 다양한 삶의 과제, 즉 학습, 취업,

결혼, 출산, 양육, 퇴직, 건강문제, 노화의 자각 등을

겪으면서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살 및 음주의

문제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성인은 어느 연령대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필요가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트

레스가 자살생각에미치는영향 여하와이 두 변수 관계

에 있어 문제음주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

추고자한다.그리하여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

스트레스, 문제음주,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

되,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통해 자살생각에이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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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자살방지를 위한 개입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Ⅱ.선행연구 고찰

1. 자살생각과 스트레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로서, 일

반적으로자살생각,자살시도,실제자살에이르는연

속적인과정으로정의되고있다.그중자살생각은자

살행동의첫 단계로서,실제로자살을실행하기전에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자살생각에서부

터 시작되어 자살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고려하면, 

자살생각은실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매우중요한주제이다(Kennedy,et.al.,2005; 

Kim&Chung,2015;Um&Jun,2014).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자살행

위와 관련하여 실제의 자살위험 못지않게 중요하고직

접적인 위험요인으로주목하는 것이다(Bonner & Rich, 

1987; Shin& Shin, 2014).

Kim, et. al.(2014)은 청소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높다고 하였고, Um & Jun(2014)은 소득요

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남성의 자살생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여성의 자살생각에는 배우자의

존재, 부정적 가족갈등 대처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

명하면서,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

가 높고 더 가족중심적인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

하였다. Park & Kim(2014) 또한 청ㆍ장년층과노인 등

의 그룹에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나역할 등의 차이로

자살생각에 대한 가족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나

타난다고 보고하였다. Shin & Shin(2014)의 연구에서

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혼ㆍ사별ㆍ별

거및미혼이기혼에비해,소득이감소할수록,스트레

스가많을때,우울할때,주관적건강감이나쁠때자

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 Roh(2011)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들수록, 가구소득

수준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배우자가없는경우,자

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개인

의심리적요인,사회ㆍ문화적요인,경제적요인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 Shin, 2014). 구체적으로는성별,연령,교육수준, 

결혼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소득수준 등의경

제적요인이있으며(MinistryofHealthandWelfare, 

2014;Narishige,et.al.,2014;Park& Kim,2014), 

심리적인 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들수있다.우울의경우는자살성을유발하는가장강

력한 심리적요인(Cole, 1989)으로 보고되고 있기에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원으로 해결하

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정

서적인, 혹은 신체적인 긴장의 상태나 반응을 의미한다

(Lazarus, 1991). 인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신체와

정신영역에여러가지증상들이나타나게된다.신체적

으로는 근육의 긴장도가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도 증가

하게 되며 더 나아가 성인병을촉발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심리・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초조, 긴장 등을

경험하게 되고 장기간 스트레스가누적되면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lkup, 

2003).많은연구자들은대인관계문제,경제적문제등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가 자살의 대표적 위험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Kim, 2014; Ministry of

HealthandWelfare,2014;Mo&Bae,2011;Um& 

Jun,2014;Wilburn&Smith,2005),스트레스에대한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방안 중의 하나가 자살이 된

다고할수있다(Carpenter,et.al.,2015;Kim,2014; 

Sohn,2010;Um&Jun,2014).청소년ㆍ대학생ㆍ노인

ㆍ중년기남녀등을대상으로한 연구(Baek, et. al., 

2012;Feng,et.al.,2015;Kim&Lee,2014;Mo& 

Bae, 2011; Park & Kim, 2014; Yoo & Kim, 2010; 

Yoon & Lee, 2012)에서도 취업 스트레스나 생활사건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가높은 집단에서 자살생각및 자

살행동이높게나타났음이보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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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음주행태 및 자살생각의 관계

스트레스는 심리정서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뿐만아니라특정행동,즉음주행동을유발

시키는 것에도 기여한다. 긴장감소가설은 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가설로서, 사람들

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감을 해소할 목적

으로음주를하게되며,실제로알코올은이러한스트

레스적 긴장감을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고보는관점이다(Cooper,et.al.,1990;Hussong& 

Chassin,2004;Sayette,1999).많은선행연구들은, 

사람들이 생활사건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해소를목적으로술을마시게되며,이것이

적절한 수준을 넘게 되면 문제음주와 문제음주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Cho, 2006; Cho 

& Nick,2010;Ham&Hope,2003;Shin,2003;Yoo, 

et. al., 2012; Yoo & Kim, 2010).

1998 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음주율은 2012 년까지 꾸준히

평균 70% 이 상을유지하고있다.음주의양과횟수,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 등으로 측정하는 문제

음주율은 2008년에 24%에서 2012 년 32.4%로 짧은

기간 동안 8% 이상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Lee, 2015).과도하고통제되 지

못한 음주로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발생되고자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Bagge & 

Sher, 2008; Gonzalez, et. al., 2009; Kim, 2013; 

Kwak,et.al.,2013;Lee&Roh,2011;McManama, 

et. al., 2014: Yoon, et. al., 2010; Yoon & Cho, 

2011). 문제음주는 개인 건강상의 문제를 넘어 대인관

계나 가족관계 문제, 정서적⋅신체적 폭력, 법적 위반, 

경제적곤란,교통사고,자살과같은영역으로확장된

다(Kwon & Hyun, 2014; Lee, et. al., 2012; Lee, 

2015;Lee&Roh,2011;Park&Chun,2014;Sohn, 

2010; Yoon, 2013).

음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 성분이 세로토닌

체계에 작용하게 됨으로써 자살하려는 충동을 통제할

수없게만드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음주등의약물

을 사용한 후에는 감정조절이 어려워지며 이성적인 판

단능력이저하되는데,그결과부정적감정을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이 평소에 가지는 자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살계획이나 자해행동에 대한 억제력도 감

소되면서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나 자해행동을

촉발하게되는것이다(Brady,2006;Goldston,2004; 

Park&Chun,2014).그러므로음주는자살생각과자

살시도를자극하는결정적인작용을하게된다(Vik, 

et. al., 2000;Kim,2013재인용).그렇기때문에알

코올중독 집단은 자살행동이 예측되는 고위험 집단으

로 분류될 수 있다(Kwon & Hyun, 2014; Park & 

Chun,2014;Yoon,2011;Lee,et.al.,2012;Darvishi, 

et. al., 2015; Kaminer, et. al., 2006; Margda, et. 

al., 2002).

또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높고, 문제음주자일수

록 자살을시도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고하고있다(Kim, 2013; Sohn, 2010; Yoon& Lee, 

2012).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검색 예측모형

을 개발한Song(2013)의 연구에서도일일 전체 자살자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나 음주검색이 많을수록 자살

검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트레스와 문

제음주가 자살에 대한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이확

인되고있다.

한편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 혹은

조절할수있는요인을검증하려는시도가이루어지기

도 하였다.Kim & Lee(2014)과Huen, et. al.(2015)은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높을수록 자살생각이강화되

나,희망이높은경우자살생각이약해진다는것을확인

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검증하였다. Yoon & Lee(2012)는 대학생의 취

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문제음주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Kim, et. 

al.(2014)은 스트레스를 인지한 청소년은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울인지로 이어져 자살생각

에이른다고하였다. 또한 소셜 빅데이터를활용하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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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검색 예측모형을 개발한 Song(2013)은,청소년은스

트레스 검색에서 운동ㆍ음주ㆍ자살검색으로가는 경로

에 더 강하게영향을받는 반면, 음주검색에서자살검색

으로 가는 경로는 성인만 영향을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이르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제음주를하

게되고,이러한문제음주가자살생각에이르게되는

매개의역할을할 것으로추론할만한근거가되는 연구

들은있으나,이세변수의관계를하나의매개모형으

로검증한경우는찾아볼수없었다.또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문제음주의매개효과를검증하는

연구들의 경우에도 특정 연령층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

고 있고, 분석결과에서도우울이 자살생각의주요 결정

요인으로등장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즉,스트레스

가 문제음주를 거쳐 자살생각으로 가는 매개경로에서

자살생각의 바로 직전에 우울이 위치하고있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음주와 관련하여 자살생각의

변수를 다룰 경우에우울 아닌 다른 요인이단일요인으

로서 작용하는것을 보여주는연구는찾기 어렵다는것

을발견할수있다.또한서론에서도지적하였듯이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현상이 전체성인에게 편재(遍在)되

어나타나고있음에도기존의연구들은청소년,대학

생,노인등특정연령층이나경찰이나직장인등특정

직업군등을대상으로삼고있기에20 세이상

성인의특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20 세이상

성인전체를대상으로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특별히 문제음주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문제음주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

를확인하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Figure 1>은 연구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20~69 

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시의경우북동,북서,남동,남서로크게구분하고,경

기도의 경우도 남부와 북부로 크게 구분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거주지의 주민들이 포함되도록 조사하였다. 각

지역마다 인구이동이 많은 곳을 선택하여 설문작성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20 세 이상인지,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 일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원과 조사원이 조사

취지와 비밀보장,조사내용에대해설명한후조사에

동의하는 경 우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 은 2014 년 4 월~5 월의 두

달간이었고, 403 명의 응답자 중 성실하지 못한

3 명의 것을 제외한 400 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Straus & Gelles(1975)과 여

Figure 1. Research model

Suicidal IdeationLife Stress

Drinking Behaviors

Control Variable: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indebtedness, family siz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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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족부(2010)에서사용한바 있는Stressful Life 

Events Scale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 년 간 특정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여부와 그

사건으로 느꼈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직장생활, 실직, 경 제적 문제, 가까운 사람의 사망,

신체적 질병 등의 문 제,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9 문항이며, 특정 사건의 경 험이 없거나 전혀

스트레스를받지않은경우1점,매우스트레스를많이

받은 경우 4 점을 부여하는 4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는

0.743 이었고, 응답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가

높다는것을의미한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Harlow, et. 

al.(1986)의 Suicidal Ideation Scale (SIS)을 사용하였

다.본척도는자살생각과자살생각의표현,자살시도

를 포함하는5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매 문항마다‘전

혀 그렇지않다’0 점에서‘항상 그렇다’4점까지의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한 점수의 합이 높을

수록 자살시도를 포함하는 자살생각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α는 0.798 로 나타났다.

3) 음주행태

음주행태는 Babor, et. al.(1989)이 개발한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중

(Conigrave,et.al., 1995;Saunders,et.al., 1993), 

음주 빈도와 1 회 음주량, 그리고 문제음주 행동을

측정하였다.음주빈도는전혀안마실경우0점,월1-

2회는 1점, 주 1 회 이하는2점,주 2-3회는3점,

주 4 회 이상 은 4점을 부여하였고, 1 회 음주량은

전혀안 마실경우 0 점, 소주 1-2 잔이나 맥주 1 캔은

1 점, 소주 3-4 잔이나 맥주 2 캔은 2 점, 소주 5-

6잔이나 맥주 3캔은 3점, 소주 1 병 이상이나 맥주

4 캔은 4 점으로 처리하였다. 문제음 주 행동에

있어서는, 음주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이 다친 적이

있는지여부와,친척이나친구,혹은의사가음주

에 대해 걱정하거나 금주를 권유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범주는 없음이 0 점, 1 년

이전에있었을경우2 점, 1 년 내에 있었을경우4 점을

부여하였 다. 본 연구에서 음주행태의 신뢰도, 즉

Cronbach’s α 는 0.676 이었고, 응답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음주행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자살생각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결혼여부,학력,가구월소득,부채유무,총 가족

수(Park&Kim,2014;Shin&Shin,2014;Narishige, 

et. al., 2014)와 우울을 투입하였다. 우울은통상적으로

자살생각에가장강력하고결정적인영향력을미치는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Bonnewyn, et. al., 

2009;Brent,et.al., 2015;Garrison,et. al., 1991; 

Hunt,et.al.,2006;Kandel,et.al., 1991;Krysinska 

& Lester, 2010), 자살생각에미치는 스트레스와문제음

주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우울 변수를

통제하였다.

4. 분석방법

총 400 명의 설문 응답 자료는 SPSS 21.0 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실태 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및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Kenny, et. 

al.(1998)의 검증과정에 근거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음주의 매개경 로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1>을보면,조사대상자의34%는남성,66%는

여성이었으며, 이들 중 20 대는 27.0%, 30 대가

27.8%, 40 대는 16.8%, 50 대 16.5%, 그리고

60 대는1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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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descriptive statistics(N=400)

Variable Frequency % Mean SD

Gender male 136 34.0

female 264 66.0

Age 20-29 108 27.0

30-39 111 27.8

40-49 67 16.8 40.41 12.65

50-59 66 16.5

60-69 48 12.0

Marital Status married 300 75.0

single 100 25.0

Education elementary 1 0.3

middle school 6 1.5

high school 136 34.1

college 61 15.3

university 188 47.0

advanced degree 7 1.8

Monthly income < 1,000,000 - -

(Korean Won) 1,000,000-2,999,999 42 10.5

3,000,000-4,999,999 202 50.5 451.74 162.51

5,000,000-6,999,999 123 30.8

≥ 7,000,000 33 8.3

Indebtedness yes 223 55.8

no 177 44.3

Family size 3.30 1.11

Depression 0.57 0.34

** p<.01

나타나 20 대와 30 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 사대상자 중 기혼은 75%, 미혼은 25%이었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 졸업이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졸 로 34.1%, 전문대학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의 가구 월 소득을 보면,

300 만원~400 만원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500~ 700 만원이

30.8%로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 월 소득은

451 만원으로 2014 년 한국의 월평균 가구소득인

416 만 원과비슷한수준이었다.부채가있는경우는

55.8%, 없는 경우는 177%이었으며, 총 가족 수

평균은 3.3 명, 우울의 평균값은  0.57 이었다.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Table2>는주요한변수들사이의상관관계를보여

준다.한국성인의스트레스와자살생각,스트레스와

문제음주, 그리고 자살생각과 문제음주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절대값 .8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회

귀분석을하는데에문제가없다고할 수 있다.

3.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및 음주행태의

매개효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정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과 이 양자 간에 작용하는 음주행태의매개효과를검

증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와매개변

수인 음주행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는 성

별과 연령, 결혼여부, 학력, 가구 월 소득,부채유무, 

총 가족수, 그리고우울을투입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N=400)

Variable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Drinking  Behaviors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1

.215** 1

Drinking  Behaviors .107* .092+ 1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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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drinking behaviors

Variable
Life Stress →Drinking Behaviors

B S.E. β VIF

Control Gendera 1.992 .094 .381*** 1.079

Constant value 4.887

F 10.533***

R² .196

Adj. R² .177

a: male 1, female 0
b: yes 1, no 0

* p<.05, ** p<.01, *** p<.001

<Table 3>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정

도가 음주행태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092, p<.05). 즉, 스트레스를 많이 느

낄수록 부정적인 음주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남성일수록(β=.381, 

p<.001), 연령이 낮을수록(β=-.160, p<.01), 부정적인

음주행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의 설명

력은17.7%이었고이는p<.001수준에서유의미하였다.

<Table 4>는 독립변수인스트레스정도가종속변수

인 자살생각에미치는 영향(Model 1)과 독립변수와종

속변수 사이에서 음주행태가 매개효과를 나타나는지

(Model 2)를 검증한 결과이다. 역시 통제변수로는 성별

과 연령,결혼여부,학력,가구월 소득,부채유무,총

가족 수, 그리고 우울이 투입되었다. Model 1 의

분석결 과를 보면, 스트레스 정도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β=.140, p<.01),

통제변수에서는 연

Table 4. Mediation by drinking behaviors of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Suicidal Ideation

R²

Variable Age -.031 .011 -.160** 1.607

Marital Status -.480 .317 -.084 1.491

Education -.108 .132 -.042 1.313

Monthly income .000 .001 .012 1.295

Indebtednessb -.198 .235 -.040 1.078

Family size .062 .112 .028 1.222

Depression -.008 .019 -.022 1.236
Independent

Variable
Life Stress

.087 .046 .092* 1.141

Model 1

Variable Life Stress → Suicidal

Model 2

Ideation
Life Stress, Drinking Behaviors→

B S.E. β B S.E. β

Control Gendera -.006 .103 -.003 -.101 .111 -.045
variable Age -.012 .005 -.138* -.010 .005 -.121*

Marital status -.107 .132 -.043 -.084 .132 -.024

Education -.032 .055 -.029 -.026 .055 -.033

Monthly income -.001 .000 -.088 -.001 .000 -.090

Indebtednessb .231 .098 .107* .240 .098 .111*

Family size .067 .047 .069 .064 .047 .066

Depression .066 .008 .415*** .067 .008 .418***

Independent 
variable

Life Stress .058 .019 .140** .054 .019 .130**

Mediating variable Drinking  Behaviors .109 .021 .119*

Constant value .018 -.214

F 14.727*** 13.901***

Adj. R²

R² change

.254

.237
.264
.245

.010*

a: male 1, female 0
b: yes 1, no 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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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rification of pathway significance

Pathway z p-value

Life Stress → Drinking Behaviors → Suicidal Ideation 1.777 0.038

령이 낮을수록(β=-.138,p<.05), 부채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β=.107, p<.05), 우울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β=.415, p<.001) 자살생각이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del 1 의 설명력은

23.7%이었 고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Model 2 에서 는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와

매개변수인 음주행태 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사이에서

음주행태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132, p<.01). 매개변수인 음주행태가 투 입되면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 정도는 Model 에서 회귀 계수 β

는 .140 에서 .130 으로감소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수 투입 후에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력이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문제음주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효과가아닌부분매개효과였다.즉스트레스정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스트레스 정도

가 문제음주를 매개로 자살생각에영향을 주는 매개 경

로가모두통계적으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통제

변수에 있어서는 Model 1 에서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β=-.119, p<.05), 부채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β=.111, p<.05), 우울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 록( β=.418, p<.001)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Model 2 의 설명력은24.5%로

나타나 Model 1 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하였고 이는

p<.001 수준에서유의미하였다.

스트레스 정도가 음주행태에 영향을 주고 음주행태

가 다시 자살생각에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Table 3 와 Table 4 의 회귀분석

결 과 값을 투입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한 결과

p<.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성인남녀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양자 간을 매개하는 음주행태의역

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과정은 Kenny, et. al. 

(1998)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를 따랐고 음주행태의매

개경로유의성을통계적으로검증하기위해서sobel 

test를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단계 순서대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

면다음과같다.첫째,한국성인남녀의스트레스가문

제적 음주행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음주량이나 음주빈도가

증가하거나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발생하거나친척이나친구,의사가술마시는것

을 걱정하거나 금주를 권유할 만큼의 문제음주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를 해소하기위해음주를하게되고나아가문제음주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Cho,2006;Cho& Nick,2010;Ham& Hope, 

2003; Shin, 2003; Yoo, et. al., 2012; Yoo& Kim, 

2010).

둘째, 한국 성인의 스트레스의정도가 높아질수록 자

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Bagge & 

Sher,2008;Carpenter,et.al., 2015;Feng,et.al., 

2015; Holkup,2003; Mo& Bae, 2011;Um& Jun, 

2014; Wilburn & Smith,2005).

셋째, 한국 성인의 스트레스가자살생각에 정적인 영

향을미치는데에있어음주행태가매개역할을하는

것이검증되었다.이는청소년을대상으로,스트레스

인지와문제음주,그리고자살생각의경로를추적한

Kim, et. al.(2014)의 연구를지지하는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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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나Kim,et.al.(2014)의연구는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가 문제음주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우울인지를 강화하여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음주의 발생 이후

다시 한 번 우울이라는심리적 부적응에처한 후에 자살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울의

경로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자살생각에 도달한다는 기

존의 지배적 논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가설과는다른입장에있다고할 수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음

주행태의 효과는 부분매개 효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

스가 높아질수록부정적인 음주행태가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자살생각이나 시도를 증가시킨다는점에서 음주행

태의 매개효과가 증명되었으나, 음주행태의 매개 없이

스트레스가직접 자살생각 및 시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

도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살생각이나

시도,더나아가자살을감소시키기위한전략을강구할

때에 ‘스트레스 → 자살생각’의직접효과과정과 ‘스트레

스 → 음주행태 → 자살생각’의 매개효과 과정 모두에

대한개입을모두고려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

고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KOSTAT, 2013). 이는 한국의 국민들 모두가자살예

방프로그램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국민 전반에 대한 필수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서그 중

에 자살생각의정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입방

법을 강구하며더 나아가그 중에서반복적인 자살시도

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

리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우선, 스트레스 → 자살생각’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

였고,이는스트레스자체가바로자살생각을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스트레스 문제에 개입함으

로써자살생각을감소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즉,일상생활가운데겪는생활스트레스사건을통해

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에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해야하며,국가적차원에서국민전체에대한체계적

인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작은 스트레스

사건을경험하나그것을해결할수있는개인적,사회

적자원이없을때심리적으로더취약한상태에빠질

수 있다.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경험하더라도스트레스

를 더 강하게느끼는심리적취약군을변별해내어우선

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개입을 진행하는 항시적인시스템의 수

립이필요하다(Joiner&Rudd,1995).스트레스의내

용에있어서는,실직이나심각한질병,가까운사람의

사망과 같은 누구에게나 강도 높은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사건을겪은집단에대한개입이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성인들의연령층별로공통적

으로 겪게 되는 주요 스트레스원에대한 대책을 강구하

여야할것이다.청년층에있어서의취업,장년층에있

어서의실직,노년층에있어서의빈곤과같은연령별

주요 문제와관련하여 스트레스가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적 환경을 정책적으로조정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할

때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입체적

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문제의 개입 수준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의

관리만으로 충분한 경우인지,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행

태역시문제적수준으로심화되고있는지,또한이러

한 행태가 자살생각과 시도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인지

의여부를제대로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이를위해

서는보다정밀한대국민보건조사가요구된다.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매년 시행되는 지역사회건강

조사내에서흡연,음주,식생활,비만,정신건강등의

건강행태에대해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때추

적조사 문항을 활용한다면본 연구의 모형 중 직접효과

와간접효과의유형을구분하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

다.예를들면,스트레스문항을제시한후에이어서, 

스트레스를받는다고 느낄 때 음주를 하게 되는지의 여

부와 빈도를 체크하고, 또한 음주의 결과로서 자살생각

과 시도로 나아가는지의 여부를 묻는 등의 추적문항을

기술적으로 구성하여 문제행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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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음주행태로 이동하는 경우는, 

스트레스 → 음주행태 → 자살생각’의 매개 경로를 기반

으로, 스트레스가 음주행태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이르

는흐름에따른개입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다.이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무너지면 바로 자살생각의 증가를가져오

는직접경로를밟기도하지만,매개경로로서음주행

태의 과정으로 옮아가고 이를 통해자살행태를 강화하

게되기때문이다.이때매개변수로작용하는문제음

주의 단계에 개입함으로써 그 이후 자살생각의 단계로

나아가는것을차단하는것이필요하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1993)이, 음주와약

물남용은 오늘날 의사들이 접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라

고선언할만큼(Klag,et.al., 2005)음주문제는인간

사회 전반에 편재해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술을 매개로 하는 회식문화를즐기고 술에 대해 관대하

기 때문에음주로인해 발생하는문제는 더 심각할수밖

에없다.문제적음주를유발하는강력한요인으로스트

레스가 확인되었다는것은 한국의 성인들은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으로음주를 선택하고그것이 반복될 경우,문

제음주즉,음주량과음주횟수가증가하고,음주로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친척이

나친구,의사가본인의음주행태를걱정하거나술끊기

를권유하는상황에이르게된다는것이다.이러한음주

행태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것을 방치할

경우 자살생각이나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또다른영역으로문제가파생,확장된다.스트레스상

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선택하기보다 스트

레스 사건과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감정적

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를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해석하

도록 인지재구조화의 전략을 적용하고 음주가 아닌 다

른 건설적 대안을 선택하도록교육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한방법이될 수있다(Shin,2010).

업무 등의 스트레스가많은 사람들은 의례 술로 스트

레스를 푸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직장문화도인

식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스트레스 증가와 함께 음주

빈도와 음주량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에 이르면 자살생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높아진다는것을시사한다.즉,음주빈도와음주량

이 증가하는 것과 음주로 인해 상해가일어나고 주위사

람들이 금주를 권유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간과해서

는 안 되는 음주행태이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자살생

각이나 시도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문제음주의발생을‘술 마시고 일어날 수 있

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인식

되기 위해서는 한국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

원의 문제음주 예방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할것이다.아울러스트레스로인하여문제적음주를

반복하는사람의경우자살의위험이상승하며,이경우

음주상태에서혼자 두지 말고 도움을 제공하는 등 주위

의관심이필요하다는사실을대학,직장,가정등에속

한 성인 전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방안도필요

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가이러한 문제음주행동을 유

발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촉발 혹은 강화하는 환경적 요

인이무엇인지에대한후속연구도필요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알코올 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2015 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50 개의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환자의 극히

일부만이 관리대상에 포 함되어 있고, 안정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는 점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기 능을

강화함으로써 치료와 재활뿐만 아니라 알코올 자

체에대한규제강화,법률감시등의예방적노력을

제고하고 관련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시 이에 맞게 확장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Lee, 2015).

본 연구의주요 변수인스트레스와문제음주외에 통

제변수 중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연령과 부채유무와 우울이었다. 즉 연령이 낮을

수록,부채가있는사람이없는사람에비해,우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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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

는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다고할

수있다(Lee&Roh,2011;Shin&Shin,2014).이러

한 결과에는 본 연구의 표본 상 20~30대의 젊은

층이 약 5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더하여 젊은 층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최근의 현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Medi-pharmNews,2015.09.03).

젊은 성인층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문제음주의

양상에 대한 탐색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채와 자살생각, 부채와 자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채무 상황 에 있는 집단에 대한

정부차원의대책이요구된다.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주 모형으로

상정함으로써 자살생각에 미치는 개 인 심리적,

행동적원인에초점을맞추었으나,부채는 자살생각

및 자살의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인 요 인 중

하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울은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자살생각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우울 변

수를 통제했을 때에도 스트레스등 다른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이외의변수에대한탐색이필요하며,이로써자

살성에 대한 개입방법을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다고할

수 있겠다.아울러향후자살생각이나시도에미치는

스트레스별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음주에 있

어서도 혼자 마시는 술의 위험성을 보고하는 연구

(Gonzalez,et.al.,2009)등과같이자살에특별히영

향을 주는 음주행태에 대해 밝혀내는 후속 연구와 대책

마련도필요할것이다.본연구는샘플링에있어무작

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명의 훈련된조사자를 투입하

여 거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령과 거주지를 체크하

여 대상자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bias 가 있을 수

있 음을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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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에서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서, 한국은 약 10년 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본 연구는한국 성인남녀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두 변수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음주행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 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최종적으로400명의응답자료를분석하였다.  매개효과분석의순서에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 성인들이 느끼는 생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 수록 부정적인 음주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성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 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함께한국성인의스트레스가증가하면음주량이증가하거나문제음주

행동이 증가하는 음주행태를 나타내며 이것이 다시 자살생각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에작용하는음주행태의 매개효과가검증되었다. 통제변수중 자살생각에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과 부채와 우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성인의

자살생각및자살을감소시키기위해스트레스와음주행태에대한개입이필요함을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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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음주행태의 매개효과


